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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산국은 언제, 어떻게 신라에 
복속되었을까?

이사부장군은 512년 6월에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
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.

 
신라 지증왕 13년(512년)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 영토에 
편입시킨 인물로,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
등장한 인물이다.
 <삼국사기>에 의하면 이사부장군은 노략질을 하던 우산국 
해적을 정벌하라는 왕명을 받았다. 511년 군대를 이끌고 
우산국에 접근하였지만 천연 요새와 같은 험한 지형과 섬 
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되돌아왔다. 군사훈련에 힘쓴 이
사부 장군은 이듬해인 512년 6월에 우산국을 복속시키고 
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.
 독도는 한 때 우산국에 속해있던 섬이었기 때문에 우산국
이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것은 독도가 신라에 복속된 것과 
마찬가지이다.

고려는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
다스렸을까?

<고려사>에 의하면 930년에 우산국은 백길과 
토두를 사절로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고, 태조는 

이들에게 관직을 내렸다.

<고려사>에 의하면 930년에 우산국은 백길과 토두를 사절
로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고, 태조는 이들에게 관직을 내렸
다.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방에 중앙의 관리를 통치하기 어
려웠으므로 우산국과 같이 멀리 떨어진 섬 지방에서는 조
정에 토산물을 바치어 예를 갖추었다. 강릉 지방의 관원이 
울릉도까지 가서 과일 등을 가지고 와 조정에 바치기도 하
였다.

조선시대의 역사책은 독도를 어떻게 
기록하고 있을까?

1454년에 편찬된 <세종실록지리지>에는 우산국을 
이사부가 복속시켰다고 서술되어 있다.

울릉도에는 고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, 신라와 고려에 
이어 조선 왕조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ta에 대한 지
식은 왕조에서 왕조로 계승되었다. 1454년에 편찬된 <세종
실록지리지>에는 동해에 우산(독도)과 무릉(울릉도) 두 섬이 

있고, 우산국을 이사부가 복속시켰다고 서술되어 있다. 이 
기록에 의하면 독도는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.
 또한 <신증동국여지승람>(1531)은 <동국여지승람>(1481)
을 보완하여 발간한 지리서인데, 이 책에도 울진현에 소속
되어 있는 우산도와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.

<세종실록지리지>에 표기되어 있는 울릉도와 
독도. 진한 부분에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어 

있다.

안용복의 일본행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 
왔을까?

1696년 1월에 에도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조선 
영토인 울릉도에 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.

 안용복은 일본에서 두 섬이 조선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
신들에 대한 납치와 구금에 항의하였다. 이 일이 있은 후 
쓰시마 번은 ‘다케시마(울릉도)는 일본땅’이라고 주장하며 
거꾸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울릉도의 출입을 통제해달라고 
조선 조정에 요구하였다. 2년간 조선과 일본 정부가 외교 
교섭을 벌인 결과, 1696년 1월에 에도 막부는 일본인들에
게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.
 
 안용복은 누구인가?

안용복은 조선 후기시대(1693년) 어부로 울릉도에서 고기잡
이 하던 중 이곳을 침입한 일본 어민을 꾸짖다가 일본으로 
잡혀가게 되었다. 안용복은 일본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
일본 관리들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
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‘울릉도는 
지리적으로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가 아니
다’라는 일본측의 문서를 받고 돌아왔다.

그러나 1696년에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
는 일본 어부들이 활개를 치자 일본 오키섬으로 가 그곳 
섬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지 않겠다
는 약속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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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는 어떤 의미를 
가지고 있을까?

일본인의 불법 도항과 벌목을 막고 그들의 
행패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

조치였다.

대한 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선
포하였다.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군수를 파견하고 
울릉도와 죽도(울릉도 옆의 섬), 그리고 석도(독도)를 관할
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. 칙령의 선포는 일본인의 불법 
도항과 벌목을 막고 그들의 행패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
위하여 취한 조치였다.

 <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>

_Quiz_
1.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킨 인물은 

누구인가?
①안용복 ②이순신 ③이사부 ④김구 ⑤김춘추

2. <1454년에 편찬된 ______에는 
우산국을 이사부가 복속시켰다고 

서술되어 있다.>에서 ______에 들어갈 
말로 알맞은 것은?

①무구정광대다라니경 ②세종실록지리지
③신증동국여지승람 ④동국여지승람 ⑤택리지

정답: 1.③ 2.②


